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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"나

2. 아,

3. 모

참으로 비참하구나." 되뇌면서도

주님 저는 당신의 종

든 백성이 보는 앞에서

 

 

 

나

저

주

는 믿었네.

는 당신의 종, 당신 여종의 아들,

님께 나의 서원 채우리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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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님의 집

님께 성실한 이들의

신이 제 사슬을

앞뜰에서

죽음이

풀어 주셨나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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님 눈에는 참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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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

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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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

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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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.

    

    
    

사순 제 2 주일 화답송 [나해]

시 편 116(114-115), 10과 15. 16-17. 18-19ㄱㄴ

(후렴)


